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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은
세율보다 시점에서 갈린다
해외 주식에 붙는 세 가지 세금과 신고 절차를 국세청 발표와 각국 정부 원문으로 따라간다

국세청은 2026년 5월 4일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약 22만 명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한 해

전 같은 안내는 약 14만 명이었다. 해외주식을 팔아 남긴 이익에 붙는 세금은 나라도 증권사도 미리 떼 주지

않는다. 판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한다.

해외주식에는 세금이 셋 붙는다. 그 가운데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은 하나다. 나머지 둘은 떼고 남은 돈이

들어온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구소는 이 사안을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로 본다. 손익을 합치는 일도, 감면을 받는 일도

정해진 날짜 안에서만 된다. 기한을 넘기면 내지 않은 세금에 20%가 더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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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법률 자문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투자와 신고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한눈에

세금은 셋이다. 그 가운데

본인이 신고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하나다. 배당소득세와 현지

거래세는 떼고 남은 돈이

들어온다.

SUMMARY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해외주식에 붙는 세금은 무엇이고, 누가 언제 어떻게 내는가. 미리

알아 두면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알아냈나

세금은 셋이다. 팔아서 남긴 이익에 붙는 양도소득세, 배당에 붙는

배당소득세, 나라에 따라 사고팔 때 붙는 거래세다. 뒤의 둘은

현지에서 먼저 떼고 남은 돈이 들어온다. 양도소득세만 본인이

신고한다. 한 해 이익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세금이 붙는다.

손익을 서로 빼고 더할 수 있는 기간은 한 해뿐이다.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다. 국세청이 2025년 귀속 확정신고 안내를 보낸

사람은 약 22만 명이고, 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다. 한 해 전

안내는 약 14만 명이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는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증권사 앱에서 올해 실현한 해외주식 손익 합계를 확인한다. 합계가

기본공제액을 넘고 손실 상태인 종목이 있으면 12월 안에 정리할지

따져 본다. 3월 하순부터 4월 말 사이에 거래한 증권사의 신고대행을

신청한다. 두 곳 이상에서 거래했으면 나머지 증권사의 계산내역을

함께 낸다.



이 보고서 읽는 법

세금 이름이 셋이고 내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본인이 신고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하나다.

국세청 안내 인원과 실제 신고 인원은 다른 것을 센 값이다. 숫자마다

무엇을 센 값인지 적었다.

금액을 계산해 보인 곳은 모두 이 보고서가 직접 계산한 값이다.

계산식을 각주에 적었다.

세율 가운데 일부는 금융회사 안내 화면에 적힌 값이다. 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값은 그 사실을 각주에 밝혔다.

어려운 용어는 처음 나올 때만 원래 이름을 붙였다. 전체 목록은 부록

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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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11만 6천

명, 실제로 신고한 사람은 52만

3,709명이다. 두 숫자는 다른

것을 센다.

귀속 연도

세금을 어느 해의 소득으로

보느냐를 가리킨다.

2025년에 팔아 남긴 이익은

2025년 귀속이고, 신고는

2026년 5월에 한다.

1장

신고 안내를 받은 사람이 22만 명이 됐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금액에 걸린 일인가.

22만명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받은

사람

2025년 귀속 · 국세청 2026년 5월 4일

발표

14만명

같은 안내를 받은 사람

2024년 귀속 · 국세청 2025년 5월 8일

발표

20%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율

2026년 5월 기준 · 국세청

국세청은 2026년 5월 4일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약 22만

명에게 안내문을 보냈다.1

이 가운데 해외주식을 판 사람이 18만 2천 명이다. 열에 여덟이 넘는다.2

한 해 전에는 안내 대상이 약 14만 명이었고, 해외주식은 11만 6천 명이었다.3

안내 인원은 국세청이 신고하라고 알린 사람의 수다. 실제 신고 인원과는

다르다.

실제로 신고한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다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52만 3,709명이다.

안내를 받은 11만 6천 명의 네 배가 넘는다.4

이들이 신고한 양도차익은 모두 14조 4,212억원이다. 한 해 전 3조

5,772억원의 네 배가 넘는다.4

신고 인원도 한 해 전 20만 7,231명에서 두 배 넘게 늘었다.4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2,754만원이다.5

이 차익에 붙는 세금은 약 2조 8,846억원 규모로 계산된다. 1인당 약

551만원이다. 이 보고서가 계산한 값이고, 실제 결정세액은 이보다 클 수

있다.6

이 보고서가 묻는 것

해외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몇 명인지 공표한 기관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신고 인원으로 규모를 잰다.



세 가지 가운데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하나다. 나머지 둘은 떼고 남은

돈이 들어온다.

질문은 하나다. 해외주식에 붙는 세금은 무엇이고, 누가 언제 어떻게 내는가.

세율만 알아서는 답이 되지 않는다. 세 가지 세금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붙고,

그 가운데 하나만 본인 몫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올해 판 것이 없으면 올해는 할 일이 없다. 사기만 하고

팔지 않았으면 양도소득세는 생기지 않는다.

2장

세금은 셋인데 직접 신고하는 것은 하나다
사실과 절차만 적는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3장에서 다룬다.

6월 1일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국세청 2026년 5월 4일 발표

0.022%
기한을 넘겼을 때 하루마다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율

2026년 5월 기준 · 국세청

0.00206%
미국 주식을 팔 때 붙는 현지

증권거래위원회 수수료율

2026년 4월 4일부터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해외주식에 붙는 세금은 셋이다. 언제 생기는지, 누가 떼는지가 모두 다르다.

양도소득세는 팔아서 이익이 났을 때 생긴다. 아무도 떼지 않고 본인이

신고한다.

배당소득세와 거래세는 현지에서 먼저 뗀다. 거래세는 나라에 따라 있고 없다.

올해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을 냈는지 먼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거래한 증권사 앱의 해외주식 실현손익 또는 양도소득 조회 메뉴

1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익이 났으면 신고 대상인지 따져

본다.

확인하는 곳 ·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안내문은 신고 의무와 별개다

2



<표 1> 세 가지 가운데 본인이 신고하는 것은 하나다

해외주식에 붙는 세금별 발생 시점과 납부 방법 (2026년 8월 기준)

세금 언제 생기나 누가 떼나 언제 내나 세율

양도소득세 팔아서 이익이 났을 때
아무도 떼지 않는다.

본인이 신고한다

판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을 때
주식이 상장된 나라가

먼저 뗀다

배당을 줄 때 자동으로

뗀다
나라마다 다르다

현지 거래세 주식을 사거나 팔 때
현지 정부와 거래소가

뗀다

거래할 때 자동으로

뗀다

나라에 따라 있고

없다

주: 1)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따로 낸다.

2)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 받았다.7

자료: 국세청 확정신고 안내 보도자료와 KB국민은행·NH나무증권 안내 화면을 정리.

양도소득세 · 250만원을 빼고 22%

한 해 동안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한다.

그 합계에서 250만원을 뺀다. 남은 금액에 22%를 매긴다.8

250만원은 한 해에 한 사람이 한 번 받는 공제다. 증권사 계좌를 몇 개 쓰든

늘지 않는다.

신고는 판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다. 국외주식은 미리 내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9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붙는다. 늦게 내면

하루마다 0.022%가 더 붙는다.7

거래세 · 미국에는 없고 영국에는 있다

미국 주식을 팔 때 떼는 0.00206%는 세금이 아니라 현지 증권거래위원회

수수료다. 파는 거래에만 붙는다.10

영국은 반대다. 주식을 살 때 0.5%의 인지세가 붙고, 그 돈은 사는 사람이

낸다.11

중국 본토 주식은 팔 때 인지세 0.05%가 붙는다.10

홍콩은 사고팔 때 각각 0.1%의 인지세가 붙는다. 여기에 감독기구 부담금이 둘

더 붙는다. 증권선물위원회 몫 0.0027%와 회계감독기구 몫 0.00015%다.12



손익을 합칠 수 있는 기간은 한

해뿐이다. 12월 31일이 지나면

그해 손실은 세금 계산에서

사라진다.

손익통산

같은 해에 낸 이익과 손실을

서로 더하고 빼서 세금을

매길 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해외주식은 이 계산이 한 해

안에서만 된다.

일본 주식에는 거래할 때 붙는 세금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10

손익을 합치는 규칙은 세 겹으로 갈린다

첫째, 같은 해 안에서만 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것끼리만 더하고

뺀다.

올해 낸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는 없다. 12월 31일이 지나면

그 손실은 세금 계산에서 사라진다.

둘째, 나라가 달라도 된다. 미국 주식에서 이익이 나고 일본 주식에서 손실이

났으면 서로 뺀다.13

셋째, 증권사가 달라도 된다. 두 곳에서 거래했으면 합쳐서 한 번에 신고한다.14

국내 주식과 합치는 문제는 조건이 붙는다. 2020년 1월 1일 이후 판 것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합쳐 계산한다.15

그런데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사고팔아 남긴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세금을 매기지 않는 이익이라 손실도 이 계산에

넣지 않는다.16

국내 주식에서 크게 잃었으니 해외주식 세금이 줄겠다는 계산은 대체로 맞지

않는다.

국내에 5년 넘게 살지 않은 사람은 규칙이 또 다르다. 국외주식을 팔아 남긴

이익에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주식 손익과 합치지도 않는다.17

<표 2> 한 해 이익이 25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세금이 생긴다

한 해 해외주식 순이익별 세금 계산 (단위: 만원, %)

그해 순이익 250만원을 뺀 금액 낼 세금 순이익 대비 부담률

250 0 0 0.0

300 50 11 3.7

500 250 55 11.0

1,000 750 165 16.5

3,000 2,750 605 20.2

5,000 4,750 1,045 20.9



그해 순이익 250만원을 뺀 금액 낼 세금 순이익 대비 부담률

10,000 9,750 2,145 21.5

주: 1) 계산식은 (그해 순이익 − 250만원) × 22%다. 이 보고서가 계산한 값이다.18

2)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한 값이다. 다른 소득이나 국내 자산 양도가 없다고 놓고 계산했다.

자료: 국세청 확정신고 안내 보도자료와 KB국민은행 안내 화면으로 계산.

같은 이익인데 세금이 달라지는 두 경우

첫째 경우다. A종목에서 1,500만원 이익을 냈고, B종목은 500만원 손실

상태다.

B를 그해 안에 팔지 않으면 세금은 275만원이다. 그해 안에 팔면

165만원이다.18

차이는 110만원이다. B를 다음 해 1월에 팔면 이 110만원은 돌아오지 않는다.

둘째 경우다. 갑 증권사에서 200만원, 을 증권사에서 200만원 이익을 냈다.

각각 250만원 아래라 세금이 없다고 보기 쉽다. 그러나 합치면 400만원이다.

250만원을 빼면 150만원이 남고, 세금은 33만원이다. 신고도 본인이 해야

한다.18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합계가 250만원 아래면 세금을 줄이려고 종목을 팔 이유가

없다. 팔아도 줄어들 세금이 없다.

올해 실현한 해외주식 손익 합계를 하나의 숫자로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증권사 앱의 해외주식 실현손익 메뉴. 계좌가 여러 개면 모두

더한다

1

합계가 250만원을 넘으면, 손실 상태인 종목이 있는지 함께 본다.

확인하는 곳 · 같은 앱의 보유종목 화면. 평가손익이 마이너스인 종목을 센다

2

거래한 증권사가 두 곳 이상이면 각 증권사의 양도소득 계산내역을

미리 받아 둔다.

확인하는 곳 · 각 증권사 고객센터. 신고대행은 한 곳에만 맡길 수 있다

3



공제율이 5월 31일과 7월

31일을 지나면서 낮아진다.

파는 시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도록 짠 설계다.

3장

규칙이 파는 날짜를 정한다
이 결과를 만든 이해관계는 무엇이고, 규칙은 이 행동을 막았는가 만들었는가.

100%
2026년 5월 31일까지 매도 결제를

마쳤을 때의 양도소득 공제율

2026년 3월 17일 · 재정경제부

80%
2026년 7월 31일까지 마쳤을 때의

같은 공제율

2026년 3월 17일 · 재정경제부

50%
2026년 12월 31일까지 마쳤을 때의

같은 공제율

2026년 3월 17일 · 재정경제부

이 결과를 만든 이해관계

정부의 목적은 세수가 아니었다. 해외로 나간 돈을 국내 시장으로 되돌리는

것이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20일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만들겠다고 알렸다.

해외주식을 판 돈을 원화로 바꿔 1년간 국내에 두면 양도소득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19

국내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을 함께 겨냥했다.19

증권사의 이해는 다른 곳에 있다. 해외주식 중개는 수수료가 남는 일이고,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은 그 고객을 붙잡는 도구다.

2026년에도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이 무료

신고대행을 걸었다.20

신청 기간은 짧다. 대체로 3월 하순부터 4월 말까지다. 5월에 알아채면 혼자

해야 한다.20

대행은 증권사가 세무법인과 연계해 무료로 한다. 신고만 대신해 주고 세금은

본인이 낸다.20

국세청의 자리도 좁다. 2024년 귀속 기준 안내문을 보낸 사람은 11만 6천

명이고 신고 인원은 52만 3,709명이다. 신고의 대부분이 국세청 안내 범위

밖에서 이뤄진다.3,4

규칙이 이 행동을 만들었다

손익을 합칠 수 있는 기간이 한 해뿐이라는 규칙이 12월 매도를 만든다.



손실 종목을 12월 31일 전에 팔면 세금이 줄고, 하루 늦으면 줄지 않는다. 파는

시점을 투자 판단이 아니라 세금 계산이 정하게 된다.

기준이 매매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이라는 점도 여기에 걸린다.13 미국 시장은

2024년 5월 28일부터 체결 다음 영업일에 결제를 마친다.21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팔면 결제는 다음 해로 넘어간다.

국내시장 복귀계좌는 같은 설계를 더 뚜렷하게 보여 준다. 공제율이 매도

결제를 마친 시점에 따라 단계별로 낮아진다.22

<표 3> 공제율이 두 날짜를 지나며 절반으로 낮아진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매도 결제 시점별 양도소득 공제율 (2026년)

매도 결제를 마친 시점 양도소득 공제율

2026년 5월 31일까지 100%

2026년 7월 31일까지 80%

2026년 12월 31일까지 50%

주: 1) 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결제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정해진다.23

2) 2025년 12월 23일까지 가지고 있던 해외주식만 대상이고, 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5,000만원이다.24

자료: 재정경제부, 「국내시장 복귀계좌등(RIA) 세법개정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통과 및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2026년 3월 17일.

매도대금은 계좌 안에 1년간 두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예탁금으로 두면 된다.23

계좌는 빠르게 늘었다. 금융감독원 집계로 2026년 3월 말 누적 가입계좌는

8만 3,035좌였다. 6월 말에는 31만 3,594좌가 됐다.23

같은 기간 잔고는 4,140억원에서 2조 6,560억원으로 늘었다.23 계좌당 평균

약 847만원이다.25

그 뒤 흐름은 반대로 돌았다. 2026년 7월 31일이 지나 공제율이 80%에서

50%로 낮아지자 잔고가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줄어든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26

계좌가 크게 늘어난 석 달은 공제율 100%가 끝나는 5월 31일을 끼고 있다.



같은 구조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손익을 합치는 규칙 자체가 한 번 바뀐 적이 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판

것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합치게 됐다.15

그 전에는 국내 주식에서 잃고 해외 주식에서 벌면, 해외 주식 이익 전부에

세금이 붙었다.

거래세는 되돌아왔다. 정부는 2019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췄고,

뒤이어 금융투자소득세를 들이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국회에서 폐지됐다. 그러자 세율을 낮춘

근거도 사라졌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판 것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 0.05%, 코스닥

0.20%가 됐다. 각각 0.05%포인트 올랐다.27

같은 자산에 붙는 세금 규칙이 몇 해 사이에 낮아졌다가 되돌아온 셈이다.

지금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국외자산 양도소득 규정을 따른다. 국내에

5년 넘게 산 거주자가 대상이다.17

국내시장 복귀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새로 들어간 한시 규정이다.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도 결제를 마친 것에만 준다.22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확정한 세제개편안에는 국내 투자 전용 절세

계좌가 들어 있다.28

이 계좌의 투자 대상에서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는 빠졌다.

2027년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정부안이다.29

연구소는 이 방향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세금을 국내 투자로

돌리는 수단이 2026년에 잇따라 나왔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열었다면 매도 결제가 끝난 날짜를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계좌를 만든 증권사의 거래내역. 주문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을

본다

1



한 해 이익이 약 833만원

아래면 해외 직접 투자 쪽

세금이 더 적다. 그 위로는

뒤집힌다.

원천징수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건네는

방식이다. 받는 사람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세금이

끝난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계좌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지난해 양도차익의 세금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지난해 몫은 그대로 신고한다.

4장

배당과 국내 상장 상품은 다른 길로 간다
같은 해외 자산인데 세금이 갈리는 지점은 어디인가.

15%
한·미 조세조약이 정한 배당

원천징수 상한

1976년 조약 · 미국 국세청 공개 원문

15.315%
일본 주식 배당에 현지에서 떼는 세율

2026년 8월 기준 · 일본 국세청

10%
같은 조약이 법인 주주에게 정한 배당

원천징수 상한

1976년 조약 · 미국 국세청 공개 원문

배당은 현지에서 떼고 국내에서 맞춘다

미국 주식 배당에는 현지에서 15%를 뗀다. 이 15%는 한·미 조세조약이 정한

상한이다.30

조약 원문은 배당에 매기는 세금이 총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적었다.

배당을 받는 쪽이 지급 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가진 법인이면 상한이

10%로 내려간다.30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14%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5.4%다. 미국에서 뗀

15%가 14%보다 높아 국내에서 더 떼지 않는다.31

현지 세율이 14%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국내에서 더 뗀다.31

일본은 현지에서 15.315%를 뗀다. 일본 국세청이 상장주식 배당에 매기는

세율이고 부흥특별소득세를 포함한 값이다.32 홍콩은 현지에서 떼지 않는다.31

중국은 현지에서 10%를 뗀다. 국내 세율보다 낮은 만큼 국내에서 더 뗀다.31

2025년 12월 23일 뒤에 산 주식은 이 계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증권사의 국내시장 복귀계좌 안내 화면과 보유종목 취득일

2



<표 4> 배당에 떼는 세율도, 거래할 때 붙는 세금도 나라마다 다르다

나라별 배당 현지 원천징수율과 매매 때 붙는 세금 (2026년 8월 기준)

나라 배당 현지 원천징수 국내에서 더 떼나 살 때 붙는 세금 팔 때 붙는 세금·비용

미국 15% 더 떼지 않는다 없다
0.00206%, 세금이

아닌 수수료

일본 15.315% 더 떼지 않는다 없다 따로 적혀 있지 않다

중국 본토 10% 차액을 더 뗀다 없다 인지세 0.05%

홍콩 0% 차액을 더 뗀다 인지세 0.1% 인지세 0.1%

영국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했다 인지세 0.5% 인지세는 없다

주: 1) 배당 원천징수율은 KB국민은행 안내 화면에 적힌 값이다. 일본은 일본 국세청 값과 같다. 영국 배당은 이 화면에 없다.31

2) 홍콩은 인지세 말고도 감독기구 부담금과 거래소 수수료가 따로 붙어 합계가 달라진다.12

3) 미국·영국·홍콩은 정부와 거래소 원문에서, 중국과 일본은 증권사 안내 화면에서 확인했다.10,11,12

자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영국 정부·홍콩 정부·홍콩거래소·일본 국세청 원문과 KB국민은행·NH나무증권 안내 화면을 정리.

배당이 많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간다

한 해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있다.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한다.33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6%에서 49.5%까지이고 소득이 클수록

높아진다.33

해외주식을 팔아 남긴 이익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한다.34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와 무엇이 다른가

같은 미국 지수에 투자해도 국내에 상장된 상품을 사면 세금 이름부터

달라진다.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의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붙는다. 증권사가 팔 때 자동으로 뗀다.35

기본공제 250만원이 없고, 손실을 다른 이익과 합치지도 못한다.35

대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합산된다. 배당이 이미 많은 사람에게는 이쪽이

불리해진다.35



해외에 상장된 상품을 직접 사면 반대다.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 22%가 붙고

250만원 공제를 받는다.36

<표 5> 같은 지수를 담아도 세금 체계가 통째로 갈린다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와 해외 상장 주식·상장지수펀드 직접 투자 비교

(2026년 8월 기준)

구분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해외 상장 직접 투자

판 이익에 붙는

세금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세율 15.4% 22%

기본공제 없다 한 해 250만원

누가 계산하나 증권사가 팔 때 뗀다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신고한다

손익통산 안 된다 같은 해 안에서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된다 합산되지 않는다

분배금·배당 15.4%를 뗀다
현지에서 뗀 뒤 국내에서

맞춘다

주: 1) 국내 상장 상품의 과세 기준 금액을 정하는 규칙은 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토스 「ETF 세금」 안내와 세계일보·아시아경제 보도를 정리.

어디서 뒤집히나

두 방식의 세금이 같아지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한 해 이익 약 833만원이다.37

그 아래면 해외 직접 투자 쪽 세금이 적다. 250만원 공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 위로는 국내 상장 상품 쪽이 적어진다. 세율 자체가 6.6%포인트 낮아서다.

다만 이 계산은 배당과 이자가 적은 사람에게만 맞는다. 이미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가까운 사람은 결과가 달라진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올해 받은 이자와 배당을 모두 더해 2,000만원을 넘는지 센다.

확인하는 곳 ·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와 증권사 앱의 배당내역. 국외 배당도

함께 더한다

1



250만원 공제는 계좌마다가

아니라 사람마다 한 번이다.

나눠 거래해도 늘지 않는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세금만 보고 상품을 갈아탈 일은 아니다. 파는 순간 그해

이익이 확정돼 세금이 먼저 생긴다.

5장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곳
제도가 아직 담지 못한 자리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0.5%
영국 주식을 살 때 사는 사람이 내는

인지세율

2026년 8월 기준 · 영국 정부

0.1%
홍콩 주식을 사고팔 때 각각 붙는

인지세율

2023년 11월 17일부터 · 홍콩 정부

0.0027%
홍콩 주식을 사고팔 때 인지세와

별도로 각각 붙는 감독기구 부담금

2026년 8월 기준 · 홍콩거래소

안내를 받는 사람이 소수다

2024년 귀속 안내문을 받은 해외주식 양도자는 11만 6천 명이고, 신고 인원은

그 네 배가 넘는다.3,4

안내를 받지 못하고 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인지는 공개된 자료가 없다.

공제는 사람마다 한 번인데 계좌는 여럿이다

증권사를 나눠 쓰면 각 화면에 뜨는 손익도 나뉜다. 어느 화면에도 합계는 뜨지

않는다.

250만원 공제는 그 합계에 한 번만 적용된다.

신고대행도 한 곳에만 맡길 수 있다. 나머지 증권사 계산내역은 본인이 챙겨

넣어야 한다.14

취득가액 계산법이 회사마다 다르다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판 주식의 원가를 어느 것으로 볼지 정해야

한다.

같은 지수를 담은 상품을 국내와 해외 어느 쪽에서 샀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증권사 앱의 보유종목 화면. 종목코드가 숫자면 국내 상장이다

2



먼저 산 것부터 판 것으로 보는 방법과 평균 단가로 보는 방법이 있다. 어느

쪽을 쓰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NH투자증권과 KB증권은 투자자가 고를 수 있게 해 둔다는 보도가 있다. 한

매체에서 확인한 내용이다.38

나라별 규칙을 한자리에 모은 공적 안내가 없다

배당 원천징수율도, 거래할 때 붙는 세금도 나라마다 다르다. 표 4는 정부·

거래소 원문과 금융회사 안내 화면을 섞어 채웠다.

홍콩은 인지세 말고도 부담금이 둘 더 붙는다. 사고팔 때 각각 0.0027%와

0.00015%이고, 거래소 수수료 0.00565%가 또 붙는다.12

이 값들은 홍콩거래소 요율표에 있다. 나라마다 흩어진 자료를 한자리에 모아

비교해 주는 공적 화면은 없다.

손실은 소득 구분을 넘지 못한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에서 손실이 나도, 해외에 상장된 주식의

이익에서 빼지 못한다.39

하나는 배당소득이고 하나는 양도소득이라 소득 구분이 다르기 때문이다.39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계산법을 바꾸겠다고 계좌를 새로 열 일은 아니다. 같은

종목을 한 번에 샀다면 어느 방법이든 결과가 같다.

거래하는 증권사가 취득가액을 어느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묻는다.

확인하는 곳 · 증권사 고객센터 또는 앱의 양도소득 안내 화면

1

국내 상장 상품과 해외 상장 상품의 손익을 각각 따로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증권사 앱의 실현손익 화면. 두 칸은 합쳐지지 않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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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하면 되는가
오늘 할 수 있는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1,000만원

이 금액을 넘는 세액은 8월 3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2025년 귀속 · 국세청 2026년 5월 4일

발표

12월 31일
국내시장 복귀계좌 공제가 끝나는

매도 결제 기한

2026년 · 재정경제부 2026년 3월 17일

발표

6월 2일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2025년 5월 8일 · 국세청 발표

12월이 오기 전에 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합계가 250만원 아래면 세금 때문에 팔 이유가 없다.

팔아도 줄어들 세금이 없다.

3월부터 5월까지 할 것

올해 실현한 해외주식 손익 합계를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증권사 앱의 해외주식 실현손익 메뉴. 계좌가 여럿이면 모두

더한다

1

합계가 250만원을 넘고 손실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을 그해 안에 팔지

따져 본다.

확인하는 곳 · 같은 앱의 보유종목 화면. 결제일 기준이라 12월 마지막 며칠은

늦는다

2

거래한 증권사의 무료 신고대행을 3월 하순부터 4월 말 사이에

신청한다.

확인하는 곳 · 증권사 앱의 공지사항. 회사마다 기간이 다르고 하루이틀 차이가

난다

1

두 곳 이상에서 거래했으면 한 곳에 맡기고 나머지 계산내역을 함께

낸다.

확인하는 곳 · 각 증권사 고객센터에서 양도소득 계산내역을 받는다

2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미리 내는 예정신고는 국외주식에 의무가 없다. 5월

확정신고 한 번이면 된다.

증권사가 할 일

첫째, 여러 계좌의 해외주식 손익 합계를 한 화면에 보여 준다. 지금은

계좌마다 따로 뜬다.

둘째, 취득가액을 어느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화면에 적는다. 고를 수 있으면

고르는 자리도 함께 둔다.

셋째, 신고대행 신청 기간을 12월 손익 확인 화면에서 미리 알린다. 3월에

공지하면 이미 늦은 사람이 생긴다.

당국이 할 일

첫째, 나라별 배당 원천징수율과 거래 때 붙는 세금을 한 화면에 모아

공개한다. 지금은 증권사 안내 화면마다 값이 다르다.

둘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 인원과 결정세액을 정기 통계로 공표한다.

지금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한 보도로만 알 수 있다.

셋째,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주문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이라는 점을 신고

안내문에 적는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하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뒷일이다. 2026년 12월 31일이 지나면 공제가

끝난다. 그 뒤 잔고가 국내에 남는지 보면 된다.

둘은 2026년 세제개편안의 국회 처리다. 새 절세 계좌의 투자 대상에 해외

상품이 들어가는지가 갈림길이다. 법안 심사 결과를 보면 된다.28

셋은 신고 인원의 흐름이다. 2026년 5월 안내 인원 22만 명이 다음 해

발표에서 어디로 가는지 보면 된다.1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낸다.

확인하는 곳 ·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기한은 해마다 다시 확인한다

3



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양도소득세

자산을 팔아 남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해외주식은 판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한다.

기본공제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이익에서 미리 빼 주는 금액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한 해

250만원이다.

손익통산

같은 해에 낸 이익과 손실을 서로 더하고 빼는 것이다. 해외주식은 한 해 안에서만

된다.

이월공제

올해 남은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는 제도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는 없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 해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하는 제도다.

결제일

주식을 판 대금이 실제로 오가는 날이다. 주문이 체결된 날과 며칠 차이가 난다.

APPENDI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아래 자료는 모두 2026년 8월 26일에 열어 확인했다.

1. [2차] 국세청, 2026년 5월 4일 「'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보도자료.

부동산납세과. 원문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

num=280567)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2. [2차] 국세청, 2025년 5월 8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보도자료. 원문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6323)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3. [2차] 재정경제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2026년 1월 20일. 원문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6100)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0567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0567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6323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6100


4. [2차]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국내시장 복귀계좌등(RIA) 세법개정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통과 및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2026년 3월 17일. 원문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808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원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

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8B%9C%ED%96%

89%EB%A0%B9).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5. [2차]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정책과, 「2026년 세제개편안」, 2026년 8월

3일. 원문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

num=285041)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6. [1차] 미국 국세청, 「Conven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1976), 배당 조항. irs.gov (https://www.irs.gov/pub/irs-

trty/korea.pdf)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7. [1차] 영국 정부, 「Tax when you buy shares」. gov.uk (https://www.gov.uk/tax-buy-

shares)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8. [1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2026 회계연도 거래수수료 요율(2026년 2월 27일

(https://www.sec.gov/rules-regulations/fee-rate-advisories/2026-2))과 결제주기 단축

확정 발표(2023년 2월 15일 (https://www.sec.gov/newsroom/press-releases/2023-29))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9. [1차] 홍콩 정부 인지세 요율 안내(gov.hk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stamp/stamp_duty_rates.htm))와 홍콩거래소

현물시장 수수료 요율표(hkex.com.hk (https://www.hkex.com.hk/Services/Rules-and-

Forms-and-Fees/Fees/Securities-(Hong-Kong)/Trading/Transaction?sc_lang=en))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0. [1차] 일본 국세청, 비거주자가 받는 상장주식 배당의 원천징수 안내. nta.go.jp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gensen/2884.htm)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1. [1차] 삼성자산운용, 「THE TAX SAVING BOOK 삼성 Kodex 중개형 ISA 투자 가이드북」,

2026년 1월. samsungfund.com

(https://www.samsungfund.com/upload/kodex/newsroom/2026011317101936.pdf)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2. [1차] KB국민은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미국 주식 세금 언제 얼마나 내야 할까?」 안내

화면. kbthink.com (https://kbthink.com/stock/foreign-tax.html)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3. [1차] NH나무증권, 「해외주식」 고객센터 안내 화면. m.mynamuh.com

(https://m.mynamuh.com/static/MNHSI01881)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4. [1차] 토스, 「살 때보다 팔 때 알아야 할, ETF 세금의 모든 것」. toss.im

(https://toss.im/tossfeed/article/etf-and-tax)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5. [2차] 연합뉴스·중앙일보·경향신문·서울신문 등 여덟 곳(2026년 1월 22일).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기관·매체 누리집

(https://www.yna.co.kr/).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6. [2차] 뉴스1·아시아경제·이투데이·국제신문 등 여덟 곳(2026년 5월 4일)과 한국경제TV·

비즈워치·세정신문 세 곳(2025년 5월 8일). 확정신고 안내의 자산별 인원기관·매체 누리집

(https://www.news1.kr/).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7. [2차] 비즈워치, 2026년 4월 13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보도.

news.bizwatch.co.kr (https://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6/04/13/0022)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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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차] 서울파이낸스, 2025년 12월 6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보도 · 일간NTN, 조인정 세무사

「생활국제조세」 칼럼(2021년 4월 30일)기관·매체 누리집 (https://www.seoulfn.com/).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19. [2차] 세계일보(2026년 1월 20일)·비즈워치(2026년 2월 20일).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가입

요건과 한도기관·매체 누리집 (https://www.segye.com/).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20. [1차] 이데일리, 「금감원 "RIA 계좌 해외주식 매도, 매도결제완료일 확인해야 세제혜택"」,

2026년 7월 26일. 금융감독원 발표 인용기관·매체 누리집 (https://www.edaily.co.kr/).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21. [2차] 문화일보(2026년 8월 8일)·에너지경제(2026년 8월 8일)·시사저널(2026년 8월 15일).

국내시장 복귀계좌 잔고 흐름기관·매체 누리집 (https://www.munhwa.com/).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22. [2차] 헤럴드경제(2025년 12월 1일)·아시아타임(2025년 12월 2일)·시사저널(2025년 7월

31일). 증권거래세율 환원기관·매체 누리집 (https://biz.heraldcorp.com/).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23. [2차] 세계일보(2026년 6월 15일)·아시아경제(2026년 8월 21일). 상장지수펀드 과세

방식기관·매체 누리집 (https://www.segye.com/).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24. [2차] 헤럴드경제(2026년 8월 10일)·뉴시스(2026년 8월 9일). 2026년 세제개편안의 절세

계좌 개편과 투자 대상기관·매체 누리집 (https://biz.heraldcorp.com/).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25. [2차] 조세일보(2023년 8월 8일)·한국경제(2025년 5월 11일).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

통산기관·매체 누리집 (https://www.joseilbo.com/).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26. [2차] 알법,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2022년 2월 23일)과 국세청 기준-2020-

법무재산-0286(2022년 5월 24일) 유권해석 요약. albup.co.kr

(https://albup.co.kr/page/interpretation_detail.php?com_idx=5559)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26일.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각주
1. 국세청 2026년 5월 4일 발표. 부동산·

국내주식·파생상품 양도자를 모두 담은 안내

대상 총인원이다.

2. 자산별 내역은 발표 원문에 없다. 뉴스1·

아시아경제·이투데이·국제신문 등 여덟

곳에서 18만 2천 명을 확인했다.

3. 국세청 2025년 5월 8일 발표. 총인원은

원문에, 국외주식 11만 6천 명은 이를 인용한

보도 세 곳에 있다.

4.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2026년 1월

22일 공개한 자료다. 연합뉴스·중앙일보·

경향신문 등 여덟 곳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다.

5.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14조 4,212억원 ÷

523,709명 = 2,754만원이다.

6.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14조 4,212억원 −

523,709명 × 250만원) × 22% = 약 2조

8,846억원이다. 신고한 사람 모두가 250만원

공제를 다 받았다고 놓았다. 국세청이 공표한

결정세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7. 국세청 2026년 5월 4일 발표. 기한을 6월

1일로 적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고 밝혔다.

8. KB국민은행 안내 화면에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0%, 지방소득세 2% 별도가 적혀 있다.

토스 안내 자료도 같은 값을 적는다. 국세청

원문과 법령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9. 국세청 2025년 5월 8일 발표.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적혀

있다.

1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2026년 2월 27일

알린 요율이다. 매도 거래에 100만 달러당

20.60달러, 곧 0.00206%를 매기고 2026년

4월 4일부터 적용한다. 중국 매도 인지세

0.05%와 일본에 기타 수수료 항목이 없다는

점은 NH나무증권 안내 화면에 있다.

11. 영국 정부 「Tax when you buy shares」.

사는 사람이 내고, 전자거래는 인지세 유보세,

서면 양식은 1,000파운드를 넘는 거래에만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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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홍콩 정부 안내에 인지세가 매수분·매도분

각각 0.1%로 적혀 있고 2023년 11월

17일부터 적용한다. 홍콩거래소 요율표에는

매매 각각 증권선물위원회 0.0027%,

회계감독기구 0.00015%, 거래 수수료

0.00565%가 있다.

13. 서울파이낸스 2025년 12월 6일 보도. 그해

전체 해외주식 손익을 합산하고, 과세

기준일은 12월 31일 결제일이라는 내용이다.

국세청 원문 화면은 확인하지 못했다.

14. 비즈워치 2026년 4월 13일 보도. 신고대행은

한 곳에만 맡겨도 되고 다른 증권사

계산내역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 매체에서 확인했다.

15.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합친다는 내용이다. 조세일보와 한국경제

보도에 따른다. 법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16.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여서 손실이

나도 다른 이익과 통산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삼성자산운용 발간자료에 있다. 소액주주의

장내 거래가 비과세라는 점은 일간NTN 세무

칼럼에도 있다.

17. 국세청 기준-2020-법무재산-0286(2022년

5월 24일) 유권해석 요약. 소득세법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정한다. 5년이 안 되면 국내주식

손익과 통산하지 않는다.

18.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계산식은 (그해 순이익

− 250만원) × 22%다. 1,500만원 이익만

있으면 275만원, 500만원 손실을 반영하면

165만원, 200만원씩 두 곳이면 33만원이다.

19. 재정경제부 2026년 1월 20일 발표. 국내시장

복귀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판 자금을 원화로

바꿔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소득공제를 새로 준다는 내용이다.

20. 비즈워치 2026년 4월 13일 보도.

미래에셋증권 4월 8~30일, NH투자증권 3월

23일~4월 17일, 삼성증권 4월 6~30일,

키움증권 3월 26일~4월 30일이다.

2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2023년 2월 15일 발표.

결제 기간을 체결일부터 두 영업일에서 한

영업일로 줄였고 2024년 5월 28일부터

적용한다.

22. 재정경제부 2026년 3월 17일 발표. 매도

시점별 공제율 100%, 80%, 50%가 실렸다.

23. 금융감독원이 2026년 7월 26일 알린

내용이다. 매도결제완료일로 공제율이

정해지고, 매도대금은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예탁금에 1년 이상 두어야 한다.

누적 가입계좌와 총잔고도 함께 실렸다.

이데일리 등 여러 곳의 보도로 확인했다.

24.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만

대상이고 인당 매도금액 한도가

5,000만원이라는 점은 세계일보와 비즈워치

보도에서 확인했다.

25.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2조 6,560억원 ÷

313,594좌 = 약 847만원이다.

26. 문화일보·에너지경제·시사저널 세 곳의

보도다. 2026년 7월 31일을 지나 잔고가

줄었다는 내용이고, 줄어든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27. 헤럴드경제·아시아타임·시사저널 세 곳에서

확인했다. 2025년 12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했다.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 붙어 실제 부담이 0.20%로 코스닥과 같다.

28.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

발표했다고 적혀 있다. 계좌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29. 새로 만드는 생산적금융 계좌의 투자

대상에서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가 빠졌다는 내용이다.

헤럴드경제 2026년 8월 10일과 뉴시스

2026년 8월 9일 보도에서 확인했다.

30. 미국 국세청이 공개한 한·미 조세조약 원문의

배당 조항. 원천지국이 매기는 배당 세금이

총액의 15%를 넘지 못한다. 받는 쪽이 지급

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가진

법인이고, 지급 회사의 지난해 총수입 중 이자

·배당이 25% 이하이면 10%다.

31. KB국민은행 안내 화면. 미국 15%, 중국

10%, 일본 15.315%, 홍콩 0%, 국내 14%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15.4%로 적혀 있다. 현지

세율이 국내보다 낮으면 차액을 국내에서 더

뗀다는 설명도 같은 화면에 있다.

32. 일본 국세청 안내. 상장주식 배당에 매기는

원천징수 세율이 15.315%로 적혀 있고

부흥특별소득세를 포함한 값이다. 발행주식의

3% 이상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33. KB국민은행 안내 화면. 한 해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적용되고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6~49.5%라고 적혀

있다. 같은 값을 기관 원문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34. 아시아경제 2026년 8월 21일 보도. 해외

상장 상품의 양도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35. 토스 안내 자료에 국내 상장 해외지수

상장지수펀드의 매매차익에 15.4%를

원천징수한다고 적혀 있다. 손익통산이 되지

않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간다는 점은

세계일보와 아시아경제 보도에서 확인했다.

36. 토스 안내 자료. 해외 상장 상품은 매매차익에

22%가 붙고 250만원까지 공제되며 분배금은

15.4%라고 적혀 있다.



37.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X − 250만원) ×

22% = X × 15.4%를 풀면 X는 약

833만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뺀

계산이다.

38. 비즈워치 2026년 4월 13일 보도. 한

매체에서 확인했다.

39.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 상장 상품의

손익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 상장

상품의 손익은 합치지 못한다. 세계일보와

아시아경제 보도에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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